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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이가 당신의 아들이라면….      18-09-10


한 엄마가  아들의 방에 들어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항상 무질서하게 모든 것이 어질려졌던 아들의 방이 깨끗하게 정돈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방은 깨끗이 청소가 되어 있었고 침대와 베게도 제자리에  꾸겨진 곳 하나도 없이 말끔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게 밑에 봉투하나가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엄마는 그 봉투를 꺼내 보았습니다. 엄마/아빠에게 드리는 편지이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엄마의 마음을 스쳐갔습니다. 열어보니 그 편지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에게,


저는 매우 슬프고 죄송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씁니다. 저는 새로 생긴 제 여자 친구와 함께 집을 나갑니다. 그녀와 결혼을 한다고 말씀드리면 엄마와 아빠께서 너무도 화를 내셔서 집안이 활칵 뒤집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스테이시를 죽도록 사랑합니다. 스테이시라는 여자 친구는 참으로 좋은 여자입니다. 그렇지만 엄마와 아빠는 그녀와의 결혼을 절대로 승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귀, 코, 임술 등 신체의 여러 부분에 구멍을 뜷어 고리를 달았으며 문신은 온 몸에 새겨져 있고 그녀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깡패옷을 입고 다닙니다. 제가 그녀를 사랑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그녀는 지금 임신했습니다.  저와 스테이시는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그녀는 숲 속에 이동식 차량주택을 갖고 있습니다. 그 곳에 살면서 우리 둘은 앞으로 아이를 많이 낳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겨울을 지낼 장작을 충분히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스테이시는 대마초가 건강에 해롭지 않다는 확신을 저에게 심어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차량 주택 주변에서 대마초를 재배할 것이고 여분의 대마초는 코케인이나 엑스태시 같은 마약과 교환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동안 과학자들은 에이즈를 치료할 의술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스테이시는 지금 에이즈 병을 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꼭 그런 가공할 병으로부터 치유가 되어야 합니다.  엄마, 아빠,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이미 15살입니다. 저는 제 앞길을 보살필 능력이 있을 만큼 철이 들었으니까요.  언젠가는 저희들이 엄마와 아빠를 찾아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자녀들을 데리고 가기를 바랍니다. 

엄마와 아빠를 사랑하는 아들 올림

추신: 지금 읽으신 편지 내용은 진실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형편 없는 성적표보다 훨씬 나쁜 것들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장난 편지를 써 본 것입니다. 저는 톰의 짐에 있습니다. 제 옷장 가운데 설합에 제가 어제 학교에서 받아 온 성적표가 있습니다.  성적표를 보시고 난 후에 제가 언제 안심하고 집에 돌아올 수 있는지 전화로 알려주십시오.”

이런 아들이 당신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화를 내시겠습니까? 아니면 머리 쓰임이 비상하다고 웃고 넘어갈 것입니까? 어쨌던 권모술수가 비상한 아이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장난으로 쓴 편지에 그쳤다니 다행이지만 보모님에게 불만이 있을 때에 아이들은 못된 일을 저질러서 부모에게 앙갚음을 하는 심리가 있다고 합니다.  부모가 화를 내는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통쾌하다고 느끼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자녀를 기르는 일이 크고 어려운 사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자님은  “자식을 낳기보다 가르치기가 어렵다.”고 말씀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끝
